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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당

2019년  12월  23일(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010-4903-22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4·15 재보궐선거 공관위·재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
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충남도당은 지난 12월 19일(목) 2019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관위와 재심위는 이날 중앙당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이 최종 확정됐다. 

공관위는 박정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부여군수)이 위원장을 맡
고, 김은나 충남도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위원은 한상화 충남도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복아영 천안시의회 의원, 최원석 아산갑 사무
국장, 정운몽 논산계룡금산 사무국장, 유충종 충남도당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재심위는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경회 충남도당 을지로
위원장, 김영숙 천안갑 여성위원장, 박남주 천안시의원, 김창교 충남도당 
조직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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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와 재심위는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
격 여부 판단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현 공관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
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박정현 공관위원장 사진 1부, 안장헌 재심위원장 사진 1부.


